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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노동자대회는 오는 11월14일 사상 최대규모인 10만여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열린다. 13일 민중대회에 이어 14일 전국노동자대회에 KT노동조합은 전국 조합간부 전원이 참석하기로 아래와 같이 결정했다.

전국노동자대회 쟁취 투쟁전선을 구축하고 총파업기세를 최고점으로 끌어 올려, 대정부 압박과 사회적 쟁점화의 결정적 계기로 만든다는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서 전국 노동자대회 참가지침을 시달하오니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중대회

  - 일시 : 2004.11.13 16:00 ~

  - 장소 : 서울 시청 앞 광장

  - 참가대상 : 수도권(강북,강남,서부,본사)지방본부 상집간부(비전임 포함)

▶ 전국노동자대회

  - 일시 : 2004.11.14 13:00 ~ 17:00

  - 장소 : 광화문 사거리

  - IT연맹 사전집회 : 광화문 KT앞(13:00 ~ 14:30)

  - 참가대상 : 전국 각 지방본부 상집간부 (비전임포함),지부장,분회장

▶ 이동방법:버스임대(지방본부별 단체 상경)

  - 본사지방본부 소속 조합간부는 지역본부에 합류하여 상경할 것

▶ 지참물

   - 투쟁조끼,지방본부 깃발

   - 지방본부별 참가자 서명지 제출

▶ 기타사항

   - 비정규 권리선언 및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지를 14일 노동자대회 참석시 제출 할 것

   - 전국 각 지방본부에서는 대규모 집회에 따른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미참가 조합간부가 없도록 조직력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참석자 엄중문책 예정


민주노총은 9일 13:00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체 조합원 595,224명(2004년 1월 현재)을 상대로 실시한 총투표에 305,838명(51.3%)이 참가한 것으로 1차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7,661명(67.9%)이 총파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하는 조합원은 95,574명(31.2%)이었고 무효는 2,432명(0.8%)이었다.

IT연맹은 전체조합원 32,769명 중 16,574명이 투표에 참가해 50.5%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10,121명이 파업찬성해 61%의 찬성율을 보였다.

이 결과는 아직 투표가 완료되지않는 도시철도, 철도노조( 26,300명) 보건의료노조(서울백병원, 보훈, 한양대, 대전 선, 원광의대, 강지의료원, 일신기독 등)과 사무의 증권, 생명보험, 카드사 등 약 4만명을 제외한 것이다. 또한 추가로 투표를 실시할 전교조의 각 지역 지회조직 등을 더하면 이들 조직이 최종 집계되는 이번 주말까지는 투표참여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노총은 비정규 개정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될 시 곧바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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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동자대회 참가 지침


13일 민중대회·14일 전국노동자대회 열려

















민주노총 총파업, 67.9%로 가결


IT연맹, 투표율 50.5% - 찬성율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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